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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March
 21
•마태복음 5:8, 21:28-32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삽니다.           나를 비워 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 깨끗함과 더러움이 자연스럽게 분별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

함과 더러움으로 구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내 마음속에 떠다니는 죄와 욕망의 부유

물을 정직하게 확인하고 흘려보내는 소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비워 내십시오. 결국, 청결한 마음은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

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 제일(God First)의 인생을 

지향한다면서도 실제 삶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면서 다른 곳

에 간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반면,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

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나조차 내가 

잘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부족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

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하나님은 우리가 복 누리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

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 4:16).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 그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뜻

을 보니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

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세

상과 우리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마음의 사람입니까, 

두 마음의 사람입니까? 

❶ 실제 삶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❷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을 보고 있습니까?


